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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천국성령운동을 마치고 수련회에 대한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행사라는 생각에, 이후 

주님께 수련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쭈어 보았을 때 주신 감동의 말씀입니다.)

* 예수님의 말씀 *

‘수련’이 무슨 뜻이냐?

(닦을 ‘수’에 연단할 ‘련’이 아닌가요?)

무엇을 닦고 무엇을 연단하는 것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여 연속 말하던 것이 무엇이더냐?

‘정신’이다.

네 정신과 마음을 닦고 연단하는 기간이 

바로 섭리의 수련회 기간인 것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몇몇은 

수련회의 진정한 의미를 잊은 채 

하나의 행사로만 생각하고 마는 자가 있구나.

수련회를 주최하는 측은 

참석하는 모든 자의 정신을 책임지고 

닦고 연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참석하는 자들은 하나의 휴식이나 놀이로 생각지 말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참석하여

자신의 정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최자나 참석자가 모두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수련회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너희 정신을 어떻게 닦는 것이 성공이겠느냐?

바로 나의 정신, 너희 선생의 정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는 나와 일체됨을 위해 

40일 승리의 작정기도를 하였지 않았느냐? 

그것을 결론짓고 나와 일체됨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수련회 행사인 것이다.



각 부서별로 그 특징을 따라 진행하되 

나의 정신을 받아 나와 일체됨을 얻도록 하는 것은 

어느 부서나 동일하게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 정신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인류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내 정신, 내 삶이 아니었더냐?

40일 승리기도회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너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결실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를 꼭 명심하고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정신이다. 정신!

기도회도 수련회도 모두 너의 정신을 잡기 위한 것이니 

수련회를 평가할 때는 네 정신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것을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수련회가 아닌 

온전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수련회가 되기를 진정 바란다.


